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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픈액세스와 도서관 문화

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도서관과 관련되

는 중요한 두 가지 연구주제를 꼽으라면 단연 ‘오픈액세

스’와 ‘빅 데이터’이다.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정보정

책기획단에서 추진하는 도서관 R&D 과제의 주제 역시 

‘오픈액세스’와 ‘빅 데이터’인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타당

한 이야기일 것이다.

일반 대중들은 습관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간다. 그러나 

‘도서관 문화’(?)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인터넷보다 책을 

더 선호할 것으로 믿는다.

최근에 나온 책 『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』를 보

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.  

2007년 대선 직후에 어떤 블로거가 ‘대선 득표수와 구

글 검색’이라는 글에서 검색 결과와 득표수가 거의 일치

했고, 상관계수가 0.9879로 <동아일보> 여론 조사보다도 

나았다고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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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07 대선 득표수와 구글검색결과의 관계: 2007년 12월 21일 16시 44분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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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자인 KAIST의 한 교수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 전날 

밤 ‘나경원’과 ‘박원순’을 검색해보니 각각 4,660만 건과 

5,430만 건의 검색결과가 나왔고, 대략 46 대 54로 박원

순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는데, 실제 선거 결과도 

46.2퍼센트 대 53.4퍼센트로 박원순 시장이 이겼다는 것

이다.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선전에서도 구글의 검

색 결과는 정확하게 오바마 대통령을 예측했다. 나는 여

러분이 지금 인터넷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.

이것이 구글의 위력이고 빅 데이터가 관심받는 이유

다. 빅 데이터에서는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

는 양질전화의 법칙을 극명하게 보여준다.

오픈액세스는 엄청나게 위력적인데 뭐라고 표현하기

가 어렵다. 그럼 다시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자. 

‘오픈액세스’에 대한 영어 표현인 ‘open access’에 대한 

검색결과는 26억 3천만 개(0.35초), ‘big data’는 20억 8

천만 개(0.32초)의 웹 페이지가 검색된다. 앞에서 본 바

와 같이 지금은 웹 페이지에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

검색 결과의 숫자에 더 주목해야 한다. 오픈액세스가 빅 

데이터를 26 대 20으로 이겼다. 오픈액세스가 얼마나 대

단하길래! 그런데 약간의 반전은 ‘빅 데이터’는 2012년 

이후부터 본격 등장해서 2013년을 1월을 기점으로 오픈

액세스를 넘어서기 시작했다.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

오픈액세스의 위력이 더 커 보인다.

전세계 모든 카테고리 대상 전세계 과학 카테고리 대상

< ‘open access’와 ‘big data’ 검색 결과: 2014년 5월 23일 16시 44분>

그럼 오픈액세스는 어떠한 법칙을 따를까? 

오픈액세스는 인터넷 환경에서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

5법칙을 따른다. 제1법칙 도서는 이용하기 위해서 있는 

것이다. 제2법칙 누구에게나 그의 도서를, 제3법칙 모든 

책은 독자에게로, 제4법칙 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하라, 제

5법칙 도서관은 성장하는 조직체이다. 

오픈액세스의 이상은 학술정보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

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.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도

서관이 추구하는 목표를 전 세계로 확대한 것과 같은 사

상이다. 한편, 오픈액세스의 현실은 학술지의 가격이 지

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더 이상 도서관이 구독비용을 충

당하기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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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들은 극단적인 경제적 문제에 봉착하자 도서관의 

본질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‘오픈

액세스’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를 창출시키게 된 

것이다. 도서관을 작동시키는 힘은 사람들의 인식과 문

화라는 생각이 든다. 

도서관들이 질적, 양적으로 성장하여도 고유한 도서관 

문화가 없다면 도서관의 활력은 떨어지고 무기력해진다. 

그럼 새로운 도서관의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? 새로운 시

대의 도서관은 ‘지식의 공유와 창조를 위한 공간’, ‘역동

적인 도서관’ 그리고 ‘공유, 개방, 협력, 소통’의 도서관 

문화를 필요로 한다. 오픈액세스 운동은 이러한 미래 지

향적인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이다. 오픈액

세스를 위한 두 갈래 길, 골드로드와 그린로드를 건설하

는데 도서관이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. 세계적인 오픈

액세스 저널 《PLoS(Public Library of Science)》는 과학공

공도서관이라 쓰고 오픈액세스 출판사라고 부른다. 우리 

도서관도 지식정보의 이용과 보존을 위한 지식저장소의 

역할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의 창조에도 기여를 해야 할 

것이다. 그래야 도서관이 사회의 기억장치를 넘어 국가

의 핵심적인 성장엔진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다할 수 있

을 것이다.  

도서관 포커스
오픈액세스와 도서관 문화




